
여학생처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 수업을 철회해야할지 말아야할지가 고민이

되었다. 철회한다면 신고한 학생이 누구인지 뻔히 드러날 것이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별 것도 아닌 일

을 크게 확대시킨 신고자'임을 숨긴 채 내내 불편하게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다. 철회하리라 결심했다

가도 곧 수업을 들어가기로 마음을 바꾸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바꾸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

는 내 입장이 너무 답답해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에게 털어놓았고, 그

작가는 기사를 한 번 써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 사건의 결말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다. 요구사항인 3월 11일과 4월 1일의

수업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도 큰 수확이지만 애초에 내가 신고를 하면서 가장 망설이고 힘들었던 부

분인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앞으로 다른 수업, 다른 학생들은 하지 않게 되

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일 것 같았다. 기사를 써도 좋다고 말했고 그 작가는 먼저 기사를 나에게 보여

주었고 정식 기사로 채택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강사와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가 연결되어 한 시간 이

상 통화했다고 한다.

나는 통화 직후 그 작가로부터 전화 통화의 대강의 내용과 다음날 4월 8일 수업시간에 함께 들어

갈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기사화 하지 않는다면 수업시간에 강사가 사과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해결이 의외의 방법으로 풀렸다고 생각을 했다.

10분 늦게 들어온 강사는 들어오자마 "수업 그만두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여학생처로부

터 씰명'으로 신고한 학생의 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과하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라고 말했다. 수업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

다. 그만 두는 이유가 씰명'으로 신고한 학생이 다시 신고해 들어온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인

지, 기사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인지 모호하게 흐렸다.

강사의 사과를 확인하러 들어왔던 그 작가는 '협박'이라는 말에 흥분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

다. 강사는 학생들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일어나 말하는 사람이 학생인지 기자인지 왜 그렇

게 말하는지를 모르는 눈치였다. 그 작가는 ''통화중에 우시면서 애원하길래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였다.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면 기사거리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약속했던거 아니냐. 협박이라고 했는데 그 협박이 무엇이냐"  고 물었다. 강사는 ''우리학교 학생이

냐?''고 물었고 그 작가는 "어제 통화한 기자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왜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들

어왔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강사의 말에 동의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 작가는 ''어제 들어

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말했고 강사는 ''그렇더라도 학생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갑자기 사건의 초점은 갑작스럽게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의를 그만두는 강사가

아니라, 예의 없이 남의 강의실에 들어온 한 기자로 모아졌다. 지난주에 '신고한 학생 때문에 수업 듣

는 다른 학생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남학생이 먼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자 이

어서 강사도 나갔다. 그 작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서 사과를 하고 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야, 이거 처음 시작한 걔는 누구냐?"라며 강사를 옹호했고 여학생들도

'수업권침해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한 인터넷 신문의 기자가 학생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의실에 들어왔다는 사

실"이 아니라, "강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희화화 시켰는데, 재차 신고하니까 강

의를 그만두고 도망갔다." 는 점이다. 그 작가가 강의실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

는 학생들 말대로 '수업권'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강사의 잘못된 언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 외부인과 내부인이 있을 때, 당연

히 학생들은 내부인인 강사의 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더구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

는 상황에서는 신고자마저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강사를 모함

한 사람이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이다.


